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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on the characteristics of youth gambling

addiction to develop the youth gambling prevention program. The data was collected by using

questionnaire, from Oct 2010 to Dec 2011. Of the 2,400 surveys distributed, 2,301 were collected and

2,286 of those were used for analysis after eliminating 15 with insufficient respons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on the future gambling intention and the internet addiction by gender, grade, pocket money, experience

in the illegal gambling site visits and gambling experience. Students who experience in the illegal

gambling site visits were represented relatively higher on the future gambling intention and the internet

addiction.

Second, the overall experience in the illegal gambling site visits is 6.9%, while 23.2% of the total

respondents were found to be the experience of gambling. Third, the future gambling intention,

irrational gambling beliefs and the internet addiction were found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Key Words : Gambling Addiction, Irrational Gambling Beliefs, Future Gambling Intention, Internet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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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박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

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도박의 개념을 표준국

어대사전에서는 ‘요행수를 바라고 위험한 일이나

가능성이 없는 일에 손을 대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 도박은 그 특징상 대부분 점진적으로 진

행되는 경향이 있고, 갑작스런 발병이 있기 전에

몇 년 동안 사교적 도박기간이 있었던 경우가 흔

하다[2]. 또한 도박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병폐 현

상이 드러나면서 도박은 단순히 친교나 여가생활

의 차원을 넘어서 가정불화, 이혼, 별거, 직업상실,

가정파탄 등의 가족문제를 수반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심각한 병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족응집력이 낮거

나 주위 친구들이 도박을 하거나, 가족 중에 도박

을 하는 구성원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도박에 노

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다양한 도박선택에

참여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 질 수 있는 것이다.

도박 경험과 도박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

으로 종단 연구를 한 결과, 성인기까지 도박 문제

는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 즉 도박행

동이 ‘진행성 문제행동’이라는 점에서 청소년기에

시작되었을 때 파생되는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Wynne 등[4]에 따르면, 병적

도박자들은 평균 10.9세에 도박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고, Orford 등[5]은 미국과 영국에서 수행된

도박연구들을 개관한 후 십대 아동 및 청소년 집

단이 도박 문제 발달에 약한 집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민규 등[6]의 국내연구에서도 문제성 및

병적 도박자의 약 70%가 20세 이전에 도박을 시작

했다고 보고했다.

Grifiths와 Wood[7]는 청소년이 도박에 더 영향

을 받기 쉽다는 것에 주목하고, 청소년 도박의 위

험요인으로 비디오 게임과 인터넷 게임의 위험성

을 강조하였다. 즉 인터넷 상에서 도박을 하는 중

요한 결정 요인[8]은 접근 용이성(83.8%), 융통성

(75.2%), 24시간 도박(65.7%)이며, 일반 도박보다

인터넷 도박이 비밀로 하기가 더 쉽다는 것(84.9%)

을 고려해볼 때, 사이버 공간이 갖는 다양한 특성

으로 인해 인터넷 도박중독1)에 빠질 가능성이 크

며 일반도박에 비해 더 많은 위험 요소를 포함하

고 있다. Neighbors 등[9]에 따르면 인터넷에 탐닉

할수록 도박에 대한 태도는 허용적이고, 도박에 대

해 허용적일 수록 도박 참여도가 높고, 문제성 도

박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가지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중

독 문제에도 취약할 가능성이 있고 각각의 중독자

들이 보이는 성격 특성은 서로 간에 공유되는 부

분이 많은 것[10]으로 볼 때, 인터넷 중독 수준으

로 문제성 도박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다. 국내 환경도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현실 공간

에서 도박장을 찾아가는 것보다 인터넷 도박 사이

트에 접속하는 것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드는

등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도박에 중

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인터넷 이용률이 매우 높고,

사이버 공간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온라인 게임

에서 청소년을 표적화하는 마케팅 전략 때문에 청

소년의 인터넷 도박 접근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정

부는 규제법을 통해 오프라인 도박장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나, 사이버 공간

에서 행해지는 도박 행위를 감독하고 차단하는 것

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법과 정책적 대안도 상대

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2).

1) 중독이란 주로 정신질환을 진단할 때 사용되는 용어로 의학적인 관점에 초점이 되는 DSM-Ⅳ에서 명명한 개념이다.2)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유해환경 차단 프로그램이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는 성인 인증, 신데렐라법(셧 다운제)의 시행(2011.11.20)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차단 프로그램의 무력화,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으로 그 효용성에 있어 한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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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국내에서는 도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나마 성인들을 대상으

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

으로 도박중독의 특성에 관해 양적 조사를 실시함

으로써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의 실증적 자료 생산과 청소년 인터넷 도

박중독에 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갈수록 늘어나는 청소년의 인터넷 도박의 위험성

을 재고하는 자료로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 도구

본 조사는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부산도박중

독예방치유센터에서 진행한 도박중독예방교육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전체 설

문에 응한 대상자는 2,301명이었으며, 그 중 설문

문항에 대해 잦은 결측값을 보이는 15명은 최종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도박중독 자가진단

을 위해 마련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가진단 설

문지는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이 4문항, 도박 잠재적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의 장래도박의도를

측정하는 4문항,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측정하는 5

문항, 인터넷 중독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20문항으

로 구성되었으며, 도박 사이트 방문경험과 도박게

임 경험여부, 정기적 인터넷 도박게임 여부에 대하

여 각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장래도박의도 척도

청소년용으로 타당화된 도박 관련 측정 도구가

국내에는 없으며, 권선중 등[11]이 청소년의 도박

잠재적 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의 장래도

박의도를 측정하는 4문항으로 Likert식 7점 척도이

며 ‘나는 합법적으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할 수 있

는 나이가 되면 도박을 할 것이다’, ‘나는 합법적으

로 경마, 경륜 등의 스포츠 도박을 할 수 있는 나

이가 되면 도박을 할 것이다’, 나는 합법적으로 인

터넷 현금거래 도박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

가 되면 도박을 할 것이다‘, 나는 합법적으로 복권

(로또 등)을 살 수 있는 성인이 되면, 복권(로또

등)을 살 것이다’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 계수

(Cronbach α)는 .76으로 나타났다.

2)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측정하는 5문항은 이흥표

[12]의 척도 중에서 권선중이 선별하여 사용한 것

으로 ‘도박을 할 때 결과는 나의 판단력과 기술에

달려 있다', '도박에서 여러 번 지면 다음 게임에서

는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박을 하면 결국에

는 돈을 잃기보다는 따게 될 것이다’, '도박게임에

서 이기거나 돈을 따는 것은 내 기술이 좋았거나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게임의 결과들을 바

탕으로 앞으로의 게임을 예측하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도 Likert식 7점

척도이며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86으로 나타

났다.

3) 인터넷 중독 검사 척도

인터넷 중독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정보

문화진흥원[12]에서 개발한 인터넷 중독 KS-자가

진단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Likert식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검자 자기 자신의

인터넷 중독 수준을 평가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계수는(Cronbach α)는 .90으로 나타

났다.

2.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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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들의 성별, 학년, 월평균 용돈, 도박사

이트 방문 경험, 인터넷 도박 게임 경험 등 인구사

회학적 특성

2)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장래

도박의도 차이 파악

3)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합

리적 도박신념 차이 파악

4)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

넷 중독 차이 파악

5) 연구대상의 장래도박의도, 비합리적 도박신

념, 인터넷 중독 변인 간 상관관계 파악

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PSS 17.0을 사용하였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대상자의 장래도박의도, 비합리적 도박신념,

인터넷 중독의 평균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평

균분석을 실시하였다.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장래도박의도, 비

합리적 도박신념, 인터넷 중독의 평균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 중 청소년 2,286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35.8%, 여학생이 64.2% 이며, 종교는 불교 24.1%,

기독교 25.5%, 천주교3.6%, 종교 없음이 45.7%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월 평균 용돈은 1만원에서 5만

원 미만이 51.9%, 5만원에서 10만원이 18.5%로 나

타났다.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사이트 방문경험은

전체 응답자의 6.9% 이며. 도박게임 경험여부에 있

어서도 전체 응답자의 23.2%가 도박게임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기적 인터넷 도박게임

을 하고 있는 청소년은 2.2%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명 %
성별 남 818 35.8

여 1,468 64.2

학년

중학교 1학년 55 2.4
중학교 2학년 67 2.9
중학교 3학년 612 26.8
고등학교 1학년 654 28.6
고등학교 2학년 535 23.4
고등학교 3학년 347 15.2
휴학 5 0.2
기타 11 0.5

종교
불교 550 24.1
기독교 582 25.5
천주교 83 3.6
종교 없음 1,044 45.7
기타 27 1.2

월평균용돈

월 1만원 이하 351 15.4
월 1~5만원 1,187 51.9
월 5~10만원 423 18.5
월 10~15만원 157 6.9
월 15~20만원 79 3.5
월 20만원 이상 89 3.9

불법 도박사이트 방문경험 그렇다 158 6.9
아니다 2,128 93.1

인터넷 도박게임 경험여부 그렇다 531 23.2
아니다 1,755 76.8

정기적 인터넷 도박게임여부 그렇다 50 2.2
아니다 2,236 97.8

계 2,286 100.0

2. 연구대상자의 장래도박의도, 비합리적 도

박신념, 인터넷 중독 척도

연구 대상자들의 도박 문제 수준을 알아보기 위

해 장래도박의도 척도와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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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인터넷 중독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2>와 같

다. 먼저 장래도박의도와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결

과를 보면 평균점수가 ‘1.99점’으로 ‘동의하지 않음’

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대상자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평균점수가 ‘1.97점’으로 ‘동

의하지 않음’에 가까운 결과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것은 장래도박의도와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

다. 대상자의 인터넷 중독 검사는 ‘전혀 그렇지 않

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항상 그렇다

-4점’으로 응답하도록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척도의 평균점수는

‘1.51’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 청소년의 장래도박의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의 장래도박의도 1.99 1.14
청소년의 비합리적 도박신념 1.97 1.18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1.51 0.44

3.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장래도박의도, 비합리적 도박신념, 인터넷

중독의 차이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장래도박의도

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평균

이 높을수록 장래도박의도가 커짐을 의미한다. 결

과에서 성별과 학년, 월평균용돈, 도박사이트 방문

경험, 도박게임 경험여부 모든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2.07)과 여학생(1.95)의 장래도박의

도 척도 평균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남학생들의 장래도박의도가 여학생에 비해

높았다. 또한 학년에 따라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장래도박

의도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월

평균용돈에 따른 장래도박의도 척도의 평균도 용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도박사이트 방문경험과 도박게임 경험여

부에 따른 장래도박의도 평균점수의 차이에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장래도박의도 평균

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장래도박의도 차이

구분 명 평균 표준
편차 t / F

성별 남 818 2.07 1.21 2.617**여 1,468 1.95 1.10

학년

중학교 1학년 55 1.42 0.65

7.215***
중학교 2학년 67 1.65 1.06
중학교 3학년 612 1.97 1.03
고등학교 1학년 654 1.96 1.05
고등학교 2학년 535 1.96 1.22
고등학교 3학년 347 2.26 1.32
휴학 및 기타 16 2.36 1.94

월평균
용돈

1만원 이하 351 1.77 1.12

10.192***
1~5만원 1,187 1.96 1.03
5~10만원 423 2.00 1.08
10~15만원 157 2.25 1.42
15~20만원 79 2.15 1.30
20만원 이상 89 2.62 1.76

도박
사이트 
방문경험

그렇다 158 2.50 1.50
4.478***아니다 2,128 1.95 1.10

도박게임 
경험여부

그렇다 531 2.34 1.33 7.28***아니다 1,755 1.88 1.05
*** p<.001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합리적

도박신념 차이는 <표 4>와 같다. 청소년의 인구사

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의 평

균점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장래도박의도와 마찬

가지로 성별과 학년, 월평균용돈, 도박사이트 방문

경험, 도박게임 경험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합리적 도박신념 또한 장래도박의도와 같이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의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

의 평균점수가 여학생의 비합리적 도박신념 평균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남학생들의 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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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도박신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학년에 따라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

교 3학년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합리적 도박신

념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월평균용돈

에 따라서도 용돈이 많아질수록 비합리적 도박신

념 척도의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도박사이트 방문경험과 도박게임 경험여부에 따

른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의 평균점수 차이에서

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합리적 도박신

념 척도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합리적 도박신념
차이

구분 명 평균 표준
편차 t / F

성별 남 818 2.11 1.29 4.028***여 1,468 1.89 1.11

학년

중학교 1학년 55 1.40 0.72

7.718***
중학교 2학년 67 1.81 1.05
중학교 3학년 612 1.98 1.15
고등학교 1학년 654 1.89 1.04
고등학교 2학년 535 1.92 1.25
고등학교 3학년 347 2.28 1.31
휴학 및 기타 16 2.58 2.03

월평균
용돈

1만원 이하 351 1.79 1.13

4.603***
1~5만원 1,187 1.94 1.10
5~10만원 423 2.05 1.21
10~15만원 157 2.08 1.26
15~20만원 79 2.16 1.55
20만원 이상 89 2.33 1.54

도박
사이트 
방문경험

그렇다 158 2.70 1.56 6.201***아니다 2,128 1.92 1.13
도박게임 
경험여부

그렇다 531 2.38 1.32 8.483***아니다 1,755 1.85 1.10
*** p<.001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

독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결과

에서 성별과 학년, 도박사이트 방문경험, 도박게임

경험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인터넷 중독 척도의 평균점수 역시 남학생의

평균점수가 여학생의 평균점수보다 다소 높게 나

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인터넷 중독 척도의 평균점

수 차이에서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중독이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도박사이트 방

문경험과 도박게임 경험여부에 따른 인터넷 중독

척도 평균점수의 차이에서도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이 다소 심각한 것으로 나타

났다.

<표 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차이

구분 명 평균 표준
편차 t / F

성별 남 818 1.60 0.48 6.76***여 1,468 1.46 0.41

학년

중학교 1학년 55 1.40 0.39

7.381***
중학교 2학년 67 1.44 0.35
중학교 3학년 612 1.49 0.41
고등학교 1학년 654 1.52 0.45
고등학교 2학년 535 1.45 0.44
고등학교 3학년 347 1.63 0.46
휴학 및 기타 16 1.65 0.86

월평균
용돈

1만원 이하 351 1.46 0.44

2.102
1~5만원 1,187 1.52 0.42
5~10만원 423 1.51 0.43
10~15만원 157 1.56 0.51
15~20만원 79 1.46 0.44
20만원 이상 89 1.57 0.65

도박
사이트 
방문경험

그렇다 158 1.72 0.57 4.81***아니다 2,128 1.50 0.43
도박게임 
경험여부

그렇다 531 1.64 0.51 7.06***아니다 1,755 1.47 0.41
전체 2,286 1.51 0.44

*** p<.001

4. 청소년의 장래도박의도, 비합리적 도박신

념, 인터넷 중독 간 상관관계

도박중독예방교육에 참여한 청소년 대상자의 장

래도박의도, 비합리적 도박신념, 인터넷 중독 변인

간의 상관관계 수준을 파악하고자 Pearson 상관관

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결과 <표 6>에서

와 같이 청소년 대상자의 장래도박의도와 비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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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도박신념, 인터넷 중독의 모든 변인 간에 정적

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각의

척도 중 한 변인의 평균점수가 높아질수록 다른

척도의 평균점수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장래도박의도, 비합리적 도박신념, 인터넷 중
독 간 상관관계

구 분 장래도박
의도

비합리적 
도박신념

인터넷 
중독

장래도박의도 1 　 　
비합리적 도박신념 0.555*** 1 　
인터넷 중독 0.275*** 0.287*** 1

*** p<.001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중독의 특성

과 관련된 실증적 자료를 얻었다. 국내의 도박중독

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다수는 이미 도박중독 문제

가 드러난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자를 대상으

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도박중독자

가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적 조사를 실시함으

로써 향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박중독 예방프

로그램의 실증적 자료를 생산했다는 점이 유용한

연구의 성과라고 판단된다.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장래도박의도 및 비합리적 도박신념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의 장래도박의도는 2.07, 여학생의 장래도박의도는

1.95이며, 남학생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2.11, 여

학생의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1.89로 남학생이 여학

생에 비해 도박 문제의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장래도박의도와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라서는 중학교 1

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장래도박의도 및 비합리적 도박신념 수준이 높아

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용돈이 많아질수록 장래도

박의도 및 비합리적 도박신념 수준이 높아지는 경

향을 나타났다. 이는 장정연[13]의 연구3)에서 비

합리적인 도박신념이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

년들에 비해 문제성 게임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1.8

배로 나타난 것과 저학년에 사행성 게임을 시작한

청소년들이 고학년에 시작한 청소년에 비해 문제

성 게임행동을 할 가능성이 1.7배 높게 나타난 것

과 같으며, 권선중 등[11]의 연구에서처럼 정기적

으로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비합리적 도박신념’

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위험의 과소평가, 도박에 지출한 비용

을 잘못 계산하는 경향 등으로 실제로는 도박으로

돈을 딸 가능성이 없더라도 승리 가능성을 과대평

가하고 돈을 딸 수 있다는 잘못된 인지적 기대로

볼 수 있다[4]. 이러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재정적

손실이 없거나 적은 경우라도 도박을 지속할 것이

다. 일반적으로 도박자들이 도박을 끊지 못하는 이

유는 잘못된 인지적 평가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성인에 비해 청소년은 도박이 앞으로 자신의 삶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

체적인 판단을 하기 더욱 어려운 시기로 보이며,

도박에 빠져들 경우 이후의 발달단계에 따른 성장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아 정체성도 확

립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이미 ‘도박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념체계가 확고해

지는 것을 볼 때, 청소년의 도박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보인다. 게다가 이른 나이에 사행

성 게임을 시작할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을 볼 때, 초기 청소년기부터 개입이 이루어져 문

제성 도박자로 발전하지 않도록 돕는 예방책이 절

실히 요구된다.

둘째, 청소년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

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에서는 남학생의 중독 수준

이 여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아

3) 장정연의 연구에서 사용된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는 이흥표[15]의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를 권선중 등[16 ]이 수정한 척도 10문항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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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수록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

이고 있었다. 또한, 도박사이트 방문경험과 도박게

임 경험여부에 따른 인터넷 중독 수준의 차이에서

도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 수

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선중 등

[11]의 연구와 같이 정기적으로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

준의 ‘장래 도박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와 일

치한다. 또한 현미열, 김문도[14]의 일 대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수준 정도에 따른 도박에 대한 의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도박에 대한 인식

은 17.0(점수범위 7-30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대상

인 청소년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나 도박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 보다 활발하게 홍보하여 의

식 수준을 높게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은 본 연구

결과의 제언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 도박사이트 방문경험과 도박게임 경험여

부에 따라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장래

도박의도와 비합리적 도박신념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박사이트 방문 경험과 도박

게임 경험여부에 따른 청소년 문제 도박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국내 선행연구인 권선중

등[11]의 청소년의 인터넷 도박 행동과 관련한 연

구에서(남자 중학생 259명을 대상) 인터넷 도박사

이트에 방문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중학생이

2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인터넷 도

박 게임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중학생이 25.5%에

이르렀고, 전체의 10%에 해당되는 중학생들이 지

금도 정기적으로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방

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중학생들

보다 더 자주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정기적으로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는 중학생들

이 그렇지 않은 중학생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장래 성인 도박 의도와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가지

고 있었다. 인터넷 중독 사용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인터넷 도박중독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도박기회나

도박시장에 많이 노출된 경험이 지역사회 수준에

서 도박중독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인정된다는

보고를 지지하는 결과이다[17].4) 이렇듯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위험한 것은 어린 나이에 도박에 노

출된 남성이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으로 이

들의 도박 문제는 성인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3].

넷째, 청소년 대상자의 장래도박의도 척도, 비합

리적 도박신념 척도와 함께 인터넷 중독 검사 척

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각 변인들 간에

정적 상관(p<.0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의 척도와 같은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가 불가능

하나 장래도박의도와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연구 결과로 볼

때, 향후 청소년들에게 도박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교정하는 예방 교육과 함께 인터넷 중독으로 파생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청소년의 도박중독 수준을 측

정할 수 있는 단일화 되고 타당화 된 도박관련 측

정도구가 국내에 없어 권선중 등[11]이 개발한 장

래도박의도 척도와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것은 도박 문제의 취약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의 도박 노출 가능성이 증가

함에 따라 CPGI와 같은 청소년의 도박중독 수준

을 측정하는 단일 척도가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

를 토대로 장래도박의도 및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척도를 합산하여 청소년의 도박중독 수준을 측정

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후 연구에서는 장래도박의도 척도

4) 현재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포커, 고스톱 등의 온라인 게임은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 도용 등을 통해 이미 청소년들이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게임에서 지급되는 게임머니들은 바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환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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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의 문항을 합산한 단일

척도가 청소년의 도박중독 수준을 어느 정도 설명

하는지, 얼마나 타당하고 신뢰로운지에 대한 검증

을 통해 청소년용 단일척도를 개발하는 시도가 필

요해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 집단이 부산.

경남 지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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